
신기술 창업보육(TBI) 210억원 지원
산자부 , 신기술사업자 247명 확정 … 화학·섬유 40건 16.2% 불과

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247명에게 신기술창업자금 210억원이 지원된다.

산업자원부는 최근 신기술창업보육(TBI)사업 운영위원회를 열어 2002년도 지원대상 사업자 247명을 선정·

발표했다.

신기술창업보육사업은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

발자금을 무담보 무이자로 1인당 1억원 이내 지원하고, 테크노파크 및 전국 주요 대학·연구기관 소재의 창업

보육센터를 통해 사업장, 연구장비, 연구인력, 정보제공, 기술지도 등을 통해 신기술창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

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.

선정과제로는 전기전자가 77건(31.1%)으로 가장 많았고, 기계 56건(22.7%), S/W 53건(21.5%), 화학공업·섬

유 40건(16.2%), 생물·환경 21건(8.5%) 순으로 주력 기간산업 분야의 창업이 활발했다.

특히, 2002년도 선정과제 중에는 [유전자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동물 유전자은행 구축], [여드름 치료용 천연

기능성 화장품], [가짜 휘발유 검지 스트립 및 휴대용 센서] 등 참신하고 기발한 과제가 많이 선정됐다.

신기술 창업보육 선정현황 (단위: 건)

구 분 선정건수 구성비(%)
기계/ 기반 56 22.7
전기/ 전자 77 31.1

S/ W 53 21.5
섬유/ 화학 40 16.2
생물/ 환경 2 1 8.5
합 계 247 100

한편, 신기술 창업보육사업은 1995년 출범한 이래 2001년까지 858억원을 투입해 1012명의 신기술사업자를

발굴함으로써 6700명의 고용을 창출했고, 4개 관련기업이 KOSDAQ에 등록하는 등 벤처기업 활성화에 큰 성

과를 거두었다.

TBI사업 지원 KOSDAQ 등록기업은 인바이오텍, 바이오스페이스, 에코솔루션, 아이엔티텔레콤 등이다. 1996

년 지원기업인 바이오 벤처기업 인바이오넷은 미국 ADM에 기술을 수출하는 등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

KOSDAQ에 등록했으며, 1997년 지원기업인 IT 벤처기업 세원텔레텍은 2001년 매출 196억원의 중견기업으로

성장했다.

산자부는 신기술창업자가 중견기업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및 마케팅 지원을 해나갈 예정

이며, 동시에 민간투자 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창투사, 엔젤투자자를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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